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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여행 수요 증가…여행길 따라 쇼핑 혜택도 넓힌다”
신세계면세점, 제주항공 신규 취항 연계 프로모션

■내년 1월 제주항공 인천~센다이 신규 취항…면세 쇼핑 혜택 최대 42만원 제공
■일본 최대 여행박람회 ‘TEJ’ 참가, 현지 제휴 확대 및 방한객 유치 강화

(신세계면세점=2026/10/28)

신세계면세점이 한일 여행 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한다. 방한 일본 여행객에게는 면세 쇼핑 혜택을 확대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휴 및 마케팅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엔저 흐름과 항공 노선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일본인의 한국 여행 수요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 신세계면세점의 올해 3분기 일본인 구매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은 제주항공의 내년 1월 8일 인천~센다이 신규 취항을 기념해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해당 노선 이용 고객에게는 오프라인 25만원, 온라인 17만원 등 총 42만원 상당의 면세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제주항공 전 노선 이용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존 37만원 상당의 혜택보다 5만원 확대된 규모다.

프로모션 대상 탑승 기간은 2027년 1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항공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센다이는 도쿄·오사카 등 기존 인기 여행지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로, 도호쿠 지역 특유의 자연경관과 온천, 미식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일본 여행지를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쇼핑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은 일본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현지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최대 규모의 국제관광박람회 ‘Travel Expo Japan(TEJ)’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행사에는 82개 지역, 1,35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1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행사 현장에서 서울관을 운영하며 SNS 연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선착순 1,000명에게 리유저블백 등을 증정했다. 아울러 일본 현지 제휴사들과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일본인 방한객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 앞으로도 현지 여행사, 항공사, 플랫폼 등과의 제휴를 통해 한국 관광과 면세 쇼핑을 연결하는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여행 수요가 활발해지면서 여행객의 국적과 목적지에 맞춘 차별화된 혜택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및 현지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신세계면세점에서 더욱 풍성한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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